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구미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반도체특화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대구경북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와

연계한 신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목적이 있음.

나. 본 사업은 2026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하였고, 2027년 산업

단지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 등 계획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구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예정에 따른 자본금 확보가

필요함.

다. 이에 구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1) 출자기관 : 구미도시공사

(2) 출자금액 : 현금 350억원(전액 시비)

(3) 출자시기 : 2026년(100억원), 2027년(250억원)



※ 출자금은 사업추진 상황 및 자금 소요 시점을 감안하여 시기 등을 조정

(4) 출자금용도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5)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현황

(단위 : 억원)

현 금 출 자

비 고
계 원시자본금

(’99. 10)

공사전환
출자금
(’23. 12)

개발사업
자본금
(’24. 12)

275.01 5.01 20 250
최대출자 가능한
수권자본금 5,000

※ 출자 후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625.01억원

나.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 사업위치 : 장천면 묵어리 산170-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963,179㎡ ※ 산업시설용지 65만㎡

○ 사업기간 : 2025 ∼ 2030년

○ 사 업 비 : 3,426억원

○ 추진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사업시행자 : 구미도시공사

사업 위치 사업 구역



다. 출자 필요성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제1∼5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는

산업클러스트를 구축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구미시 핵심 정책 사업임.

○ 본 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시의회 사업동의안 원안가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위한 절차를 추진 중임.

○ 이에 구미시는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구미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18조

(2)「지방공기업법」제53조

(3)「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

(4) 구미도시공사「정관」제4조

나. 예산조치 : 2026년(100억원), 2027년(250억원) 예산 편성

※ 출자금은 사업추진 상황 및 자금 소요 시점을 감안하여 시기 등을 조정

다. 합 의 : 예산재정과



5. 검토의견

  ❍ 본 출자안은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시행자인 구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위한 자본금 확보

(350억 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신규 산업용지 조성을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현재 2026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

∙ 총사업비는 3,426억 원 규모이며, 2027년 보상 착수를 위한

공사채 발행과 지방공기업 재무 건전성 기준(부채비율 200%

이하 등)을 충족하기 위해 2026년 100억 원, 2027년 250억 원을

각각 출자하는 계획임.

∙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토지 보상 지연이나 건설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분양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면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됨.

∙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연차별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춘 탄력적인

재정 집행과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 대책을 강구하여,

시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기해야

하며, 본 출자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